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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근동 봉림사(주지 일경)는 하논

분화구 내 중턱에 위치한 사찰이다. 하논은

‘많다’의 제주어로 큰 논, 넓은 논을 의미한

다. 밭농사가주를이뤘던제주에서사계절마

르지않는논에서쌀농사를짓던곳이다. 

그 물줄기가 바로 봉림사 일대에서 흐

르는 속칭‘원샘동네’라 불리는 물이다.

봉림사 대웅전과 감로당 사이에 맑은 용

천수가 흐르는데 그 맛이 감로수나 진배

없다. 주민들은‘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

할 때만 물이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용천수는신성시되고있다.

그렇게‘원샘’이 솟아나던 터에 지난

1929년 최혜봉 스님에 의해 용주사(龍珠

寺)라는사명으로창건됐다. 

당시 혜봉 스님이 이곳에 창건 원력을 세우

자 김복남 거사가 절터 1660㎡(473평)를 시주

한것이불법홍포의시초라고한다.

혜봉 스님은 지난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

주승려대회당시교무회원으로활동했을정도

로 왜색불교 타파에 앞장섰던 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48년 4·3이 발발하면서 용

주사역시그회오리에서빗겨나지못한다. 전

각은 그 해 11월 토벌대에 의해 전소됐고, 그

나마 남아있던 부속 건물과 불기 역시 그 후

잿더미가됐다. 당시스님은불상과탱화등을

지고 남의 집을 빌려 임시 거처로 사용하다

1953년 초가 법당과 요사채를 재건했다고 전

해진다.

올해 97세의 연세지만 이를 오롯이 기억하

는오춘길봉림사도화주를만난건커다란행

운이었다.

“최혜봉 스님은 육지 분이셨는데 당시에도

주석을하고계셨어요. 육지에친척이있어볼

일을 보러 나가셨다가 그만 4·3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이후로 뵐 수가 없

었어요. 그이후로오래살지못하고돌아가셨

다는소식만전해들었어요.”

봉림사는 4·3으로전소되면서불상을호근

리 이장 가택으로 이운을 한다. 가마에 곱게

모시고 부처님을 이운하던 중, 비탈길을 오르

다가 그만 부처님이 가마에서 떨어져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로인해 부처님의 이마

에 상처가 생겨,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자리에서신도들은땅을파서부

처님을안장해드린다. 

이처럼 불상사에 염불을 집전할 스님도 계

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없었다. 신도들이집안의일이있거나재를

지낼 경우만 인근 사찰의 스님을 모셔서 재를

지내며명맥만유지해나간다.  

이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진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호근리 동산에 빌어 인법당을 짓

는다. 3년 동안 신도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

었다. 하지만 그 시절만 해도 물이 귀했던 시

절이다. 그러던 중 4·3이 평정이 되었고, 용

천수가 흐르던 옛 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도

들의의견에따라현재의터로이전하게된다. 

그러다 지난 1968년 주지로 부임한 혜공 스

님이 용주사를 황림사(潢林寺)로 개명하

면서 대웅전을 중수했다. 이후 1983년 제

주시 삼양동 불탑사에 적을 두었던 일경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찰명을 봉

림사(鳳林寺)로다시변경했다.

일경 스님은“현재 감로당(요사채)이

자리잡은 곳에 당시 대웅전이 들어서 있

었다”면서“당시 대웅전은 슬레이트 지

붕이어서 여름철이면 화탕지옥(火湯地

獄)이나 다름 없었고, 장마철이면 비가

새는 등 부처님을 모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스님은그후여법한법당조성을위한원력

을세우게된다. 시주금과기도비를한푼두푼

모아인근부지를매입하는등 10년의각고끝

에 지난 1994년 대웅전을 완공했다. 대웅전에

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협시불로 관세음·대

세지보살이봉안돼있다.

〈6〉호근동 봉림사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감로수솟던도량, 4.3 광풍에풍비박산

봉림사전경. 1929년육지에서온최혜봉스님이용주사라는사명으로사찰을세운것을시원으로한다. 제주4.3사건당시용주사는전소됐다.

봉림사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조계종 제

23교구관음사말사이다.

1929년 최혜봉 스님이 용주사로 창건하였다. 호

근동 하논 분화구의 높은 언덕 지경에 있다. 최혜

봉 스님은 1945년 12월 해방이 되면서 왜색 불교

를반성하고새로운불교활동을모색하기위한조

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에 참석하였고 교무

회원으로선출되기도하였다. 

하논은 16여 가호가 살던 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19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민 한 명이 사망

하였다. 이로 인해 토벌대가 소개령으로 마을을

모두 비우게 하였고 마을 전체가 소각되었다. 소

개령은 더 이상 마을을 근거지로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었으므로 가옥을 불사르는

것이 함께 진행되었다. 제주4.3사건 이후에도 주

민들은 하논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하논은 제주

4.3사건으로잃어버린마을이되어표석이건립되

어있다.

용주사도하논마을과함께 1948년 11월 19일 18

평 정도의 초가 법당과 요사가 모두 마을과 함께

불질러졌다. 석자크기의석가모니불상과칠성탱

화 등을 업고 지고 나왔다. 호근동 마을 큰영구장

지경의 남의 집 밖 거리를 빌려 임시 거처로 2년

가까이 사용하였다. 돌아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

지 않던 시절이라 호근동 옆 서호동 박애작동산

인근의 밭을 빌려 16평 정도의 인법당을 짓고 3년

정도 머물렀다. 그 사이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

탱화영단탱화등이훼손되어버렸고, 토불이었던

불상은옮겨다니던중훼손되어매불하였다.

1953년 용주사 터로 돌아와 신도들이 용주사 재

건을 위해 힘썼다. 홍리에서 집을 하나 사다가 법

당을지었다. 

기존건물의불타고남은석재등은뜯어서조왕

단을 지었다. 스님을 구할 수 없어 신도회가 주관

이 되어 인법당으로 복원하였다. 신도들이 흙질을

하며초가집을지었다. 20평의초가법당과 15평의

요사로 복원하였다. 용주사는 1968년 대웅전을 중

건하여 황림사로 이름을 바꾸

었다가, 1983년 다시 봉림사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대웅전은 1994년

에완공하였다.

1929년혜봉스님창건…4·3 당시토벌대의해전소

불상이운도중떨어져파손, 결국땅속에안장하기도

민가전전하며명맥유지하다신도들불심으로제2 창건

소개령으로마을과사찰전소

‘하논’지역잃어버린마을전락

한금순(제주대외래교수)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봉림사

오춘길봉림사도화주보살. 4.3 당시상황을기억하고있는사
람중하나다.

이병철제주불교기자


